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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폭염과 가뭄으로 인한 전력생산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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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loomberg-BN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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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Alex Kraus/Bloomberg, Rhine River near Bingen (August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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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ine River in Emmerich, Germany on Aug. 12. Lars Baron/Getty Images



중국도 가뭄과 폭염으로 양쯔강 수심저하

• 폭염·가뭄에양쯔강수심 1856년이후최저(우한시측정기준 17.5M) 

• 수력발전용저수량약 50% 감소

• 삼협댐 수력발전소(총22.5GW) 발전량 감소로 쓰촨성 제한송전
• 알루미늄, 비료, 실리콘 공장 조업중단 또는 감축

• 결국 부족분을 석탄, 가스발전으로 대체

• 유럽발 아시아 가스, 석탄공급 대란과 가격상승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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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China-image, Shear (수심: 우한시 측정기준, 17.5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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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천연가스 선물가(8.15), 기록적 수준으로 상승, €235/MWh($69/mmBtu)



유럽과 아시아의 천연가스 가격 연동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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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천연가스 기준가격 변화추세(월평균) 유럽과 아시아 천연가스 현물가격 비교(일평)



겨울 에너지공급위기와 정부정책의 문제

올 겨울 국내 도시가스 공급 지장이 일어날 가능성은 높지 않음
o가스공사는 웃돈을 얼마든지 주고서라도 현물LNG구입

주택용 도시가스요금을 억제하면서 비용 일부를 한전(자회사)에
전가하며 한전의 적자가 천문학적으로 발생

현재 가스공사는 톤당 100만원대에 도입한 LNG를 도시가스사에
85만원, 발전사들에게 130만원에 판매하는 상황(가격역전)

정부의 단기적 민생대책은 장기적으로 몇배가 되는 비용유발

결국 천문학적 한전적자와 가스공사의 부채를 누가 지불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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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5개국의 지난 5년간 LNG 평균 도입단가
-가스공사는 국내사정과 ‘공공성’을 명분으로 웃돈을 주고 도입
-향후에도 동일한 관행 지속 전망, 결국 비용지불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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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이는 3조원 유발



영국과 한국의 전기 및 도시가스요금 비교

가스
요금

전기
요금

원/kWh

한국 61 115

영국 132 505

영국의 통상적 전기가스 요금표

※      2022년 7월 기준
※※   영국은 가스자급률 42%, 재생에너지의

전력공급비중 40%
※※※ 영국은 오는 10월 81%추가 인상 전망



10년전 고유가 위기와 잘못된 교훈

• 이명박 정부, 고유가 상황에서 전기, 가스요금을 억제하며, 원전
이용률을 높여 “고유가 극복” 천명
• 가격의 수요관리기능 상실로 915정전, 한전적자 일부를 정부가 보전

• 이후 유가가 하락하며 한전이 나머지 적자를 회수(가스공사도 동일)

• 윤석열정부의 전기, 가스요금 정책도 이 같은 전례를 모방

• 하지만 이번 한전, 가스공사의 적자 및 부채는 정부재정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수준, 가스대란은 최소 4년간 지속될 전망
• 유럽의 러시아PNG의 1/3을 미국셰일가스 장기계약으로 도입하는데

필요한 시간은 4년(미국 LNG수출터미널 건설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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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우려사항과 정부가 서둘러야 할 일

향후 누적될 한전과 가스공사의 막대한 적자와 부채는
자체적으로 회수하기 어려우며, 정부재정으로도 보전 불가능

정부가 원가반영도 회피하기 때문에 더 이상 한전, 
가스공사를 유지하기 어려운 단계에 도달해 자산매각 예상

정부는 원가를 반영한 전기, 가스요금체계를 확립해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가격신호를 주되, 주택단열 개선,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 등을 지금이라도 대폭 확대 필요
o현재 주택단열 개선사업 연간 3만3천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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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주택단열 사업 지원 현황

유럽은 전기, 가스요금의 시장가격 반영원칙을 지키되, 
주택단열개선, 에너지바우처, 저소득층 지원 추진

독일은 2023~2026년 기간 총 563억유로(연간 140억유로)를
투입해, 건축물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을 지원할 계획

네덜란드는 4월부터 2030년까지 총 250만호(총가구의
30%)에 대한 주택단열 개선을 목표로 지원사업을 진행중

이태리는 2020년 7월부터 연간 120억유로를 투입해
주택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을 진행중(그간 12만2천가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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